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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환동해권 물류 거점 항만 확충을

위한 “동해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방위적 동해항의 해양환경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코자, 이번달부터 ‘동해항 해양수리현상

조사용역’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용역은 총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29년 6월까지 약 36개월

시행될 예정이며, 동해항 주변 해양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환경 변화로 인한 동해항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장기적 항만

운용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동해항 개발사업은 북방 물류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철저한 해양수리현상 조사를 통해 해양 변화

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동해항을 만

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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